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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수리시설개보수
등 신규사업 6지구 선정, 국비 80억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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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(지사장 임문희)가 2026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저수지 준설사

업 등 신규 사업지구로 총 6개 지구가 최종 선정되어,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

었다고 밝혔다.

■ 기후 위기 시대, ‘선제적 예산 확보’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

이번 국비 확보는 지난해 확보액인 71억 원(8개 지구)보다 9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. 최근 가

뭄과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, 노후화된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구례지사

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지역 사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로 풀이된다.



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▲마산지구 수원공 개보수사업(9억원) ▲구만지구 용배수로 개보수

사업(33억 원) ▲구만제 등 저수지 준설사업 4지구(38억 원) 등이다.

■ 연내 세부 설계 완료 및 조기 착공… “농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”

구례지사는 확보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. 지

구별 사업 계획에 따라 연내 세부 설계를 완료하고, 이후 절차를 거쳐 신속히 공사에 착수, 사

업의 효용성을 조기에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.

임문희 구례지사장은 “이번 국비 확보는 구례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

름이 될것”이라며 “지구별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물 걱정

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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